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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가구 1년 새 
22만 가구 증가

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

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5

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

크게 강화됐다. 

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

알코올 농도 0.05%에서 0.03%로 낮

아졌다. 이처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

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

을 피할 수 없게 됐다. 몸무게 65kg의 

성인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(50mL.20

도), 맥주 1캔(355mL.4도), 와인 1잔

(50mL.13도)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

도가 단속 기준인 0.03%를 초과할 수 

있다. 

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 

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

0.08%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, 혈

중 알코올 농도가 0.03% 이상이면 바

로 면허가 정지된다.

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

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

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.

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

할 수 있는 기간도 2회 적발 시 2년을 

기다려야 하고 음주 교통사고 1회 시 2

년, 2회시 3년, 사망 사고를 냈다면 5년

을 기다려야 한다. 

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

벌기준이 강화되면서‘뺑소니 사범’이 

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

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

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. 

검찰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

또는 중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무기 징

역형을 구형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도 

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.

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

춰 이날부터 두 달 간 전국에서 음주운

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. 음주운전 사

고가 자주 발생하는 밤 10부터 새벽 4

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 단속하며, 유

흥가나 식당,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

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

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.

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자주 발

생한 토요일(17.4%)에 전국 동시 단속

을 하고,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

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월 2회 동시 단

속을 벌인다.

경찰청 관계자는“술을 한 잔만 마셔

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

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

서는 안 된다.”며“전날 과음을 하거나 

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

교통을 이용해달라.”고 당부했다. 

맞벌이 가구가 지난해 크

게 증가했다. 전체 유배우 가

구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

하는 비중은2011년 통계작

성 이후 가장 높았다. 

월 200만원 이하 소득을 

올리는 1인가구 비중은 줄

었다.

지난 25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통

계청이 이날 발표한‘2018년 하반기 

지역별 고용조사(부가항목) 맞벌이 가

구 및 1인가구 고용 현황’을 보면 지난

해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의 수는 557

만5,000가구로 2017년보다 4%(21만

9,000가구) 증가해 2011년 통계작성 

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. 

맞벌이 가구 증가율은 2014년과 

2016년 각각 3%와 3.5%를 기록했으

며 2017년에는 1.6% 감소했다.

전체 유배우 가구(1,224만5,000가

구)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

은 46.3%였다.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은 

수치이다. 주말부부 등 비동거 맞벌이

가구는 682만 가구로 전체 유배우 가

구의 20쌍 중 1쌍꼴(5.6%)이었다. 

맞벌이 가구에서 주당 평균 취업시

간은 남자는 44.8시간, 여자는 40.3

시간이었다. 전연령대에서 맞벌이 가

구가 늘었으며 40대 이상에서는 전체 

유배우 가구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

구였다. 

7~12세 자녀가 있는 연령

대에서 맞벌이 가구 상승폭

(2.9%포인트)가 가장 크게 

나타났다. 가구주 연령별로 

보면 40대(54.2%)로 맞벌이 

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. 

30대(49.9%) 가구에서는 

맞벌이 가구 증가율(2.6%포

인트)이 가장 높았다. 50~64

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

1.8%포인트 상승한 50.5%로 처음으

로 절반 이상을 넘겼다.

가구주가 도소매·음식숙박업에 종

사하는 가구에서 맞벌이 증가폭이 가

장 높았다. 도소매업 가구의 맞벌이 

비율은 2017년 59.4%에서 62.7%로 

3.3%포인트 늘었다. 맞벌이 가구의 

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도 

도소매·음식숙박업이 56.2%로 농림

어업(81.2%) 다음으로 높았다.

취업자인 1인가구는 353만7,000가

구로 증가했고 전년도보다 10만6,000

명(3.1%) 증가했다. 남자는 5만6,000

가구(2.8%), 여자는 5만 가구(3.5%) 

증가했다.

취업한 1인 가구 가운데 3명 중 1명 

이상은 월소득 200만원 아래였다. 월

소득 200만원 이하인 1인가구 비중

은 2017년 40.2%에서 지난해 35.9%

로 감소했다.


